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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 일시 2023. 3. 23.(목)

담당 부서 주택토지실

주택기금과

책임자  과  장 정진훈(044-201-3337)

담당자  사무관 배기훈(044-201-3338)

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공시가격 하락 시 수도권 빌라의 80%가 전세보증 가입이 

불가하다는 보도는 과장되었습니다.

< 보도 내용 (한국경제, 3.22) >

◈ “보증보험 불가”...역대급 공시가 인하에 빌라 세입자 ‘비상’

□ 올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도권 빌라의 80%가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

없다는 언론보도는 과장되었습니다.

□ 지난 2월 16일 보도해명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, 금번 보도에서 인용한 

민간업체의 분석은 매매가격인 공시가격 하락만 반영*하였고 전세가격은 

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며, 특히 전세가율이 100%를 초과하여 

원래부터 보증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* 특히, 수도권 빌라의 공시가격 변동률(△6.0%, `23년 열람안 기준)이 아닌 전국

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(△18.7%)을 기준으로 약 △20% 하락하였다고 가정

□ 그러나, 최근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고, 

전세가율이 100%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을 제외한다면 보증가입이 

어려운 주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,

* (수도권 연립･다세대 전세가격 변동률, %) 10월 △0.26%→ 11월 △0.54%→

12월 △0.94%→ `23.1월 △0.68%→ `23.2월 △0.62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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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전세가율 조정 등 제도개선에 따른 시장안정 효과도 고려할 때, 보증

가입 대상 감소폭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.

□ 특히, 최근 임차인 우위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, 전세가율이 

90%를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부 월세 등을 선택함으로써 보증가입이 

가능합니다.

□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,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

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 ㅇ 과도한 보증금을 보증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것보다는, 적절한 보증금으로 

계약을 유도하여 악성임대인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근절하고, 건전한 

시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

 ㅇ 아울러, HUG에 대한 자본금 출자･보증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

관계부처와 협의하여, 더 많은 임차인을 보호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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